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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15 총파업 돌입

민주노총 2차 총파업이 다가왔다. 7월 15일 전국 곳곳에서 총

파업 투쟁이 벌어진다.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일방통행을 

막아내기 위해서다. 금속노조도 임단협이 전혀 풀리지 않고 있

다.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임단협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. 

금속노조는 임단협 타결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해 총

파업 투쟁에 함께 한다.

구조개악 강행, 임단협 제자리

박근혜 정권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헛된 꿈을 버리지 않

았다. 노동부를 통해 단협 시정지도, 각종 가이드라인 발표 등 

꼼수를 부리고 있다. 노동부는 전국의 100인 이상 사업장 단

체협약을 전부 다 조사해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

도록 지도하겠다고 나섰다. 거기다 임금피크제, 성과급제, 일

반해고, 사내하청 합법화까지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다. 법적 

효력도 없는 시정지도, 가이드라인인데도 강행하고 있다. 노동

법 개악이 어려울 것 같자 힘으로 현장에 관철시키겠다는 의지

를 보이는 것이다.

정권의 이런 행보에 발맞춰 임단협도 제자리걸음이다. 지부교

섭에서 7월 중순까지 임금 제시안이 한차례도 나오지 않았다. 

올해는 임금교섭을 지회로 내리지 않고 지부교섭에서 다루기

로 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내용이 없다.

우리 삶은 우리가 지킨다!

7.15총파업은 아주 중요하다. 풀릴 기미가 없는 임단협을 압

박하기 위해서 중요하다. 또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노동시장 

구조개악을 막기 위해서도 중요하다.

지부는 지난주 현장순회를 통해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이 투

쟁을 승리로 만들 것을 결의했다. 노동자의 삶을 지켜주는 정

권은 없었다. 우리 삶은 우리 힘으로 지키자!

보쉬전장 부당노동행위 유죄!
보쉬전장의 부당노동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. 대전지방법원은 7일 판결을 통해 

이만행 보쉬전장 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500만원, 관리자 2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

, (주)보쉬전장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.

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1)단체교섭에서 금속노조에 어용노조 보다 불리한 

교섭안 제시한 것 2)어용노조에게 단협 체결 전에도 조합비 공제해줌으로써 차별

적인 편의를 제공한 것 등이다. 그러나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금속노조 비방

용으로 사용했던 경영소식지에 대해서는 무죄 처분이 내려졌다. 창조컨설팅에 대

한 혐의는 대부분 무죄 처분이 나오고 있어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.

처벌이 벌금 수준이라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, 보쉬전장의 노조파괴 과정에서 벌어

진 부당노동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. 특히 자본들이 어

용노조 보다 불리한 단협을 통해 금속노조를 차별했던 것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

보인다.

임단투 승리! 
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!
7.15총파업!

2015임단투 승리!
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!

7.15 총파업
대전 : 7/15(수) 15시 정부종합청사 남문광장

충북 : 7/15(수) 16시 청주 상당공원

유시영 처벌 촉구!

유성지회 결의대회

        일시 : 7월 17일(금) 15시 
        장소 :  천안법원 앞


